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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‘아룸’, 유한기술과

함께하는 가을 음악회 개최
 김수동  승인 2025.10.22 16:37

장애인·보호자·후원자가 함께 음악으로 소통하고 치유하는 시간 마련

▲ 공연팀 '드라마틱'이 여수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앞마당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.

여수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아룸(원장 정윤정)이 깊어가는 가을, 유한기술(대표이사 장승혁)의 후원으로

음악으로 하나 되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다.

아룸은 17일 오후 6시 30분부터, 시설 앞마당에서 입소자 및 보호자, 후원자, 자원봉사자를 초청해 ‘힐링

캠프 아룸가족 음악회’를 개최했다.

이번 음악회는 ‘힐링캠프의 다시 시작’이라는 주제로, 일상의 회복과 공동체의 재결합을 음악으로 응원하

고자 마련됐다.  특히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들에게는 쉼과 위로의 시간이 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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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김영주의 섹소폰 공연

▲열린앙상블이 클래식 공연을 하고 있다.

무대에는 열린앙상블의 클래식 공연, 김영주의 섹소폰 연주, 그리고 지역 가수인 채영과 한의령의 무대가

이어지며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으로 관객들과 소통했다.



아룸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 행사는, ‘치유와 회복’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소중한 시간

이 되었다.

정윤정 원장은 “힐링캠프의 ‘다시 시작’은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회복하며, 다시 힘

차게 나아가는 에너지를 얻고자 기획한 행사”라며, “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시설

이 되도록 노력하겠다”고 전했다.

▲푸짐한 음식과 음악공연을 함께 감상하고 있는 입소인 가족, 자원봉사자, 후원자들 



▲아룸 직원들이 윤종신의 '오르막 길'을 부르고 있다.

이번 음악회를 통해 아룸은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, 장애인과 가족, 자원봉사자 간의 교류를 더욱

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.

한편 유한기술은 전문건설업체로 여수에 본사를 둔 지역 향토기업으로 중동, 동남아 등 해외 시장을 개척

해 세계적인(글로벌)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 23년부터 여수지역 사회복지시설에도 정기적으로 후원

해 지역사회에서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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